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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된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2011)자료를 활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여부에 따
라 첫 직장의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으며, 기업체 규모 및 
임금, 비정규직 여부 등을 노동시장 성과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분석 방
법으로는 선택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향점수 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대학 입학 이전의 유사한 특성을 지닌 서울/비서울 소재 대
학 졸업생들과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출신대학 소재지는 첫 직장의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
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들에 
비하여 기업체 규모 및 임금에서 더 좋은 노동시장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결
과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의 분석 결과에서
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개인의 배경이나 대학 입학 이전 특
성, 대학 위세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녔을지라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노동시
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대학 소재지, 노동시장 성과 격차, 경향점수매칭(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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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고용의 불완전성이 증대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청년 고용률은 39.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통계청, 2014).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학 진학률은 80%를 상회하였고, 노동시장에서 대학 졸업자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대
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단지 ‘대학을 졸업’했
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의 대학서열체계는 교육 및 사회체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김안나, 2003; 김진영, 2007),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학서열체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
로 서울 또는 서울근접지역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이 뚜렷하며, 이 같은 대학입시에서의 조기선별은 노동시
장의 선별로까지 이어진다. 한편 취업 이후에도 지방대 졸업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방대 졸업자는 수도권 소재 대졸자와 개인적 특성이 유사함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바울․김성환, 2003; 류장수, 2005). 대학 소재지
에 따른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 격차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자기계발 의욕과 희망을 저하
시키고 있다. 한국 고등교육의 60% 이상이 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큰 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오호영, 2007).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
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김희삼, 2010; 류장수, 2003; 박상우․김성환, 2004; 이병식, 
2004; 이상호, 2012; 채창균, 2005; 황남희․정주연, 2011). 그러나 일련의 선행연
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전술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
시장 성과 차이는 대학 진입 이전의 개인의 인적 속성의 차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의 인적 속성을 통제함에 있어 방법론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학서열화가 계속되어온 바, 학생들의 제반 특성은 대학 소재
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가령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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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좋은 가정배경을 지녔거나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 진
학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분석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이하, NURI사업)을 비롯하여 최근 지방인재우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실증적
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기에는 
대다수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
요성이 있다. 
전술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택편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향점수매칭방법
을 통해 대학 입학 전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정배경, 학업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진학 대
학의 위세 등 개인의 인적 속성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임금, 사업체 규모, 고용의 질 등을 고루 살
펴봄으로써 다각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일련의 선행연구(김희삼, 2010; 박환보, 2012; 황여정․백병부, 2008)들에서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갖는 프리미엄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비교뿐 아니라 서울과 비서울지역 대학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출
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소재지와 대학 서열
한국사회의 대학 서열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서열
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한 내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서열은 소
재지나 설립형태, 시기 등의 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이 같은 서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박지은, 2008), 고착화된 서열체계는 
교육 및 사회체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안나, 2003;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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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두휴․고형일, 2003). 
대학의 서열체계에서 특히 대학 소재지는 서열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구조적으로 정치․경제․문화․교육
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의 입지를 고려할 때 이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
니다. 그리하여 최근 한국의 입시경쟁을 서울 소재의 대학에 가기 위한 소위 ‘인서울(서울 
소재) 대학 가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열체계의 상부에 위치한 수도권 대학
을 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는 반면 지방대학에 대한 경쟁은 약화되고, 학생모
집 위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소재지에 따른 대학의 서열은 학생들의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 
현상으로 이어진다. 대학의 서열은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높은 서열의 대학을 사회
적 상승이동의 통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황갑진, 2006). 그리하여 중등교육단계부터 
수도권 대학을 향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며(이두휴․고형일, 2003), 고등교육에 진입
한 이후에도 편입 등의 경로를 통해 상당수의 지방대학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
학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오영재, 200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소재의 대학은 자연스레 대학서열체계의 상단부에 자리하
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서울 또는 서울과 근접한 지
역에 위치한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김안나(2003)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현상은 계속 유지되어온 한편 서울 
외 지역에서 신입생의 수능성적은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서울지역으
로의 우수학생 집중현상이 심화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학진학이 학업성적에 의해 결정되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서울과 가까운 대
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 진학에는 교육성취에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가정배경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김위정․김양분, 2013). 일군의 선행연구
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김미란, 2004). 이와 관련하여 김성식(2008)은 
학교수준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서울 소재 대학 진
학 가능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고등학교의 소재지 또한 향후 진입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결
정할 가능성이 높다. 방하남․김기헌(2002)에 따르면 대도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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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위세가 높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
향은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
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위세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
학을 진학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전술한 서울 소재 대학 선호 경향은 전공계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대학뿐만 아니라 전공에서도 서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김진
영, 2007). 김진영(2007)은 의예과와 경영학과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해당 학과의 
대학 서열이 자주 변동되고 있으며, 서열의 편차도 감소하여 대학 간 차이가 무의미해질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 교대나 의대, 과학기술대의 경우 자격증 취득이나 전공의 특
수성 등을 이유로 해당 분야에서 대학서열체제와는 무관한 입지를 가지기도 한다.
2. 대학 소재지와 노동시장 성과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격차를 고찰해왔다. 일
련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출신대학 소재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약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학 소재지를 나누어 살펴본 반면(류장수, 2003; 박상우․김성환, 2004; 이병식, 2004; 채창
균, 2005), 최근에는 서울 소재 여부를 주요 변수로 주목한 연구들도 수행되는 추세이다
(김희삼, 2010; 박환보, 2012; 황남희․정주연, 2011; 황여정․백병부, 2008). 이는 서울 소
재 대학 입학자의 수능성적이 비서울지역 대학 입학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김안나, 
2003; 안기돈․오정일, 2010) 대학 졸업 이후의 삶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시장 성과로서 다수의 연구들은 임금, 사업체 규모,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
로 대변되는 고용의 질, 직무만족도, 직무-전공 일치도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노동
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임금은 대표적인 기준으로 간주된다.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은 서울권(또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졸업생이 비서울
권(또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상우․김성환, 2004; 채구묵, 2007; 홍성우, 2012). 가령 남기곤(2012)은 고등학교 소재
지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서울 소재 대학 및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고,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지방대 출신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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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대학 입학 단계에서 유사한 능력을 갖춘 학생일지라도 대학 소재지에 따
라 임금 수준에서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 소재지에 따른 이러한 임금 격차는 상당 부분 대학 입학 당시의 수능시험 
점수와도 관계가 있다. 오호영(2007)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
금 격차를 살펴보았는데,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능점수를 통제한 이후 대학소재지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학 소재지에 따른 임금 격차는 상당부
분 수능점수와 같은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능점수를 통제한 후에도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희삼, 2010). 이 같은 결과는 유사한 수능점수를 받은 학생일지라도 출
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대졸자가 취업한 사업체의 규모 및 취업형태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측
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또는 기업체)의 규모 및 취업형태는 
임금 및 복리후생뿐 아니라 사업장의 안정성 및 사회적인 평판 등을 반영하는 질적인 지
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대졸자가 입사
한 사업체의 규모 및 취업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류장수(2003, 2005)는 수
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들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체에 취업할 가능
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희삼(2010) 역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들이 비서울지역 대학 졸
업생들과 비교하여 더 큰 사업체에 취업할 승산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
향성은 수능점수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황여
정․백병부(2008)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할 확률이 비서울
권 대학 출신자보다 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계형․김경근(2008)은 서
울 소재 대학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자에 비해 미취업 대비 취업에서 갖는 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지방대학 졸업자에 비해 미취업 대비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노동시장 성과로는 취업여부, 직
업지위, 첫 일자리 취득 소요기간, 교육수준 및 전공-직무 일치도, 직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일수록 미취업할 가능성이 높고(채구묵, 
2007; 채창균, 2005; 채창균․김태기, 2009)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
었다(류장수, 2005). 지방대학 출신자의 직업지위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출신자보다 낮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연보라․이승진․장희원) 7
을 가능성이 높으며(박환보, 2012)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이병
식, 2004). 대졸자의 교육수준 및 전공과의 직무일치도를 살펴본 경우 비서울권 대학 졸업
생일수록 전공불일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능점수를 통제한 후에는 이
러한 경향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희삼, 2010). 반면 진선미․공정석(2011)은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교육수준과 기술수준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전공불일치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황남희․정주연(2011)은 교육수준 불일치 현상은 대학 소재지 간 차이가 없다
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분석대상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
보원이 조사한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2011)’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모집단은 전문대학 이상 고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로, GOMS2011의 모집단은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대졸자이
다. GOMS2011의 조사내용으로는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
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성과분석, 직무불일치 분석, 인력수급모형 등 자
료의 활용이 광범위하다. 또한 본 자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졸자 코호트 조사라는 점에
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료된다.
GOMS2011에서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 대학에서 학과소분류별 층화추출하여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 GOMS2011의 자료에는 18,299명의 표본이 포함되었
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을 제외하고 4년제 대학 및 교육 대학 졸업생들 중 현
재 취업 상태인 응답자를 포함하여 한번이라도 이전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1)를 중
1) 본 연구에서는 출신대학 소재지가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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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경향점수 매칭 이후의 분석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n=1,646)과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생(n=1,646),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
(n=1,747)과 비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생(n=1,747)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변수설정
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은 변인들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노동시장 성과를 다각적으
로 살펴보기 위한 종속변수로서 기업체 및 사업체규모, 첫 직장2)의 시간당 임금, 고용의 
질(비정규직 여부)3)을 고려한다. 첫 직장의 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월급
을 월 노동시간(4.3주)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편포를 고려하여 자연로그값으로 변환
하였다. 기업체 및 사업체 규모는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499명, ⑧ 500~999명, ⑨ 1,000명 이상으
로 측정된 변수를 그대로 투입하였다. 첫 직장에서의 종사자 지위는 더미변수로서 비정
규직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은 통계청이 제시한 비정규직 구분 기준4)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들 가운데 기간제 고용, 일일 고용, 한시적 고용, 시간제 고용, 
파견근무, 용역, 특수형태 고용, 재택근무 등의 문항을 사용하여 엄밀하게 비정규직 여부
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매칭을 위해 수도권 대학 또는 지방대학 입학 확률을 예측하는 변수들은 선
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인 응답자들
과 기존에 첫 번째 직장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현재 다니는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인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3) 최근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
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
서 고용의 질로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여부를 살펴보았다. 
4) -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U 시간제근로자 U 비전형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누어짐.
   -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
타임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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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을 토대로 성별, 가정배경,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세 등을 고려하였
다. 먼저 성별은 남자를 참조변인으로 두고 여성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
하였다. 가정배경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부모학력, 대학 입학 당시의 부
모소득을 고려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본래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으로 조사되었던 것을 각 학교급의 교육연한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투입
하였으며 부모의 학력 중 큰 값으로 투입하였다. 부모소득은 대학 입학 당시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을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699만원, ⑦ 700∼999만원, ⑧ 1,000만원 이상의 범주로 
투입된 것을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고등학교 소재지는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구분한 후 지방 소재 고등학교일 경우를 참
조변인으로 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 교육, 자연공학, 의약, 예
체능계로 구분한 후 인문사회계열을 참조변인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의 수능점수를 통제하기 위해 대학 위세 변인을 구성하였다.5) 대학 위세는 
평균 입학년도로 추정되는 2005년 당시의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대학평가 순위를 ① 1~10위, ② 11~20위, ③ 21~30위, ④ 31~40위, ⑤ 41위 이하
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6) 이에 40위권 밖 대학을 참조변인으로 각각을 더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대학 입학 이후 최종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해외어학연수 경험 유
무, 대학학점(백분율), 대학입학 후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았던 경험의 유무, 자
격증 소지 여부,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고려하였다. 해외어학연수나 자격
증, 직업교육 및 훈련경험 유무는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진로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7)에 한번이
5)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수능점수 대신에 대학의 위세 변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근자에 들어 
대학 입학전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능점수로서 개인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데
에 제한이 있고, 실제로 수능점수를 사용하는 경우 대다수 결측 사례가 발생하여 표본의 신
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6)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신뢰성 있는 평가로 다수의 연구들에서 대학의 위세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나 전국의 100개 정도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가에서 누락된 
학교들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사립 입시기관에서 추정한 입학점수를 참고하여 이에 준하는 순위로 투입하였다.
7) ① 진로, 취업관련 교과목 참여 여부, ② 직장 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참여 여부, ③ 
인․적성검사 등 직업 심리검사 참여 여부, ④ 교내 취업 박람회 참여 여부, ⑤ 진로관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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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참여한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였
다. 한편 임금 및 기업체 규모, 종사자 지위 등의 노동시장 성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 직장의 소재지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직장 소재지는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구분한 뒤, 지방 소재지를 참조변인으로 하여 서
울과 수도권 소재지를 각각의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⑥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⑦ 
취업캠프 참여 여부













































































































































































* p<.05, ** p<.01, *** p<.001
전술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
이 매칭 이전의 표본에서 투입된 대다수의 변인들이 출신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 부모학력,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고교 소
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세, 직장 소재지에서 서울/비서울 소재 대학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대학들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
다. 전술한 결과는 대학 입학 이전에 대학 소재지에 대한 선택편의가 존재할 여지가 있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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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
향점수 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사용하였다. 경향점수 매칭 방법
은 관측값에 기초하여 처치집단에 포함될 확률로 경향점수를 구하고, 경향점수가 같거나 
유사한 사례들을 매칭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한 후에 처치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Guo 
and Fraser, 2010). 가령 서울(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을 처치집단(treatment)으로 분
류하고, 서울(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노동
시장 성과 차이를 구함으로써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동일인이 두 가지 사건을 동
시에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관찰 가능한 개인 특성 변수를 통해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고 이와 같거나 비슷한 사례(통제집단)를 추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처치집단을 서울 소재 대학 졸업(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통제집단을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경향점수는 학생의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를 조건으
로 하는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다(Rosenbaum and Rubin, 1983). 
   ln
    ⋯  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의 성별, 가정배경, 출신고등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
세8) 등이다. 경향점수 매칭에서는 caliper match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비복원추출
을 통해 매칭 사례를 추출하였다. 매칭 이후의 분석에서는 먼저 기업체 규모와 임금에 대
한 분석에서는 OLS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 비정규직 여부에 대한 분
석에서는 종속변인이 이분형 변수임을 고려하여 프로빗(probit)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은 대학 소재지만 투입(모형Ⅰ)하여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
본 뒤, 대학 입학 이전 관련 변인9)들을 함께 투입하고(모형Ⅱ),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이
8) 본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의 선택에 있어서 대학 입학 이전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한편 취업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학점과 교육․훈련, 대학진로지원프로그램, 자
격증, 해외연수 등의 경우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상 대학 소재지 선택 이후의 변
인으로서 역의 인과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학 입학 이후 취업준비와 관련한 변인
들은 최종 분석 모형에서만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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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10)들을 순차적으로 투입(모형Ⅲ)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가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이나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경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사용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졸자를 매칭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성과로는 기업체 규모, 임금(시간당 임금), 고용의 질(비정규직 여부)을 각각 살
펴보았으며, 분석은 대학 소재지(모형Ⅰ), 배경 변인 및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모형Ⅱ)를 차례로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학 학점, 해외연수,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여부, 교육․훈련 
여부, 직장소재지 등의 변인(모형Ⅲ)을 투입하였다.  
먼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향점수 매칭 후 분석 표본(n=1646)에서는 개인의 배경 변인, 고등학
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 등의 변인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매칭 이후 대학 소재지에 따른 분포를 확인한 것으로 구
성된 데이터의 변인들에서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혹
시라도 있을 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Kolmogorov-Simirnov(KS) 
Test’를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 개인 배경 및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
10) 대학 학점, 해외연수,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여부, 교육․훈련 여부, 직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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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치(매칭 후)_서울/비서울
변수명
서울(=1) 비서울 서울/비서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성별(남=0) .513 (.500) .488 (.500) .025
부모학력 13.957 (3.119) 13.896 (2.962) .061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4.491 (1.751) 4.564 (1.711) -.073
고교 소재지 (ref: 지방)
서울 .380 (.485) .391 (.488) -.012
수도권 .304 (.460) .306 (.461) -.001
전공계열 (ref: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093 (.290) .090 (.286) .003
자연공학계열 .365 (.482) .361 (.480) .004
의약계열 .036 (.186) .026 (.160) .010
예체능계열 .108 (.310) .114 (.317) -.006
대학 위세 (ref: 40위권 밖)
대학 위세10 .197 (.398) .187 (.390) .010
대학 위세20 .174 (.379) .184 (.388) -.010
대학 위세30 .093 (.290) .100 (.300) -.007
대학 위세40 .086 (.281) .077 (.267) .009
* p<.05, ** p<.01, *** p<.001
[그림 1] 매칭 이후 경향점수 분포_서울/비서울 
매칭 이후의 분석결과(표 3)를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 여부 변인만 포함한 모형Ⅰ에
서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이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생들에 비하여 취업한 기업체의 
규모가 더 크며,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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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경,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세, 대학 학점, 해외연수, 직업교육․훈련, 자
격증,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대학 입학 전과 이후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Ⅱ, Ⅲ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지속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고용의 질(비정규직 여부)에 미
치는 효과에서는 대학 소재지 변인만 포함한 모형Ⅰ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모형Ⅱ에서는 부적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학 입학 
전과 이후로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모형Ⅲ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고용의 질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업체 규모 임금 비정규직 여부
b se b se b se
Ⅰ. 서울 소재 대학 여부 only 0.571*** (0.097) 0.063*** (0.009) -0.074 (0.046)
Ⅱ. + 대학 입학 이전 관련 변인 0.575*** (0.090) 0.064*** (0.008) -0.083* (0.046)
Ⅲ. + 대학 입학 이후 관련 변인 0.584*** (0.089) 0.063*** (0.008) -0.075 (0.047)
* p<.05, ** p<.01, *** p<.001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기업체 규모와 임금에서 프리미엄을 
갖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 이전과 이후의 관련 변인들을 모
두 통제한 상황에서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생에 비하여 기업
체 규모에서 0.584 정도 단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역
시 0.063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비정규직 여부는 분석 방법(매칭 여부)이나 
어떠한 변인들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학 입학 이
전 및 입학 이후의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뒤에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앞선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경향점수매칭(PSM)방법을 사용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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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매칭 이후의 분석 표본(n=1,747)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여부에 따라 배경변인,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 등의 변인의 유의미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칭 이후의 두 집단 간의 분포를 확인한 [그림 2]에
서도 구성된 변인들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 소재지에 따라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Kolmogorov-Simirnov(KS) Test’를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분포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남=0) .432 (.496) .418 (.493) .014
부모학력 13.287 (3.011) 13.352 (2.920) -.065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4.263 (1.651) 4.278 (1.621) -.014
고교 소재지 (ref: 지방)
서울 .190 (.392) .201 (.401) -.011
수도권 .264 (.441) .254 (.435) .011
전공계열 (ref: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074 (.263) .080 (.271) -.005
자연공학계열 .397 (.489) .400 (.490) -.003
의약계열 .037 (.189) .035 (.185) .002
예체능계열 .101 (.302) .101 (.301) .001
대학 위세 (ref: 40위권 밖)
대학 위세10 .040 (.196) .039 (.195) .001
대학 위세20 .184 (.387) .184 (.388) -.001
대학 위세30 .074 (.262) .075 (.263) -.001
대학 위세40 .102 (.303) .102 (.303) .000
* p<.05, ** p<.01, *** p<.001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연보라․이승진․장희원) 17
[그림 2] 매칭 이후 경향점수 분포_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매칭 이후의 관련 변
인들을 차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여부가 기업체 규모와 시간당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
석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보다 기업체 규모와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대학 소재지 변인만 포함한 모형Ⅰ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은 기업체 규모와 임금에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개인의 배경변인 및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세, 대학 학점, 해외연
수,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Ⅱ, 모형Ⅲ에서도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여부는 비정규직 여부에 부적인 효과를 발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노동시
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한 모형Ⅱ, Ⅲ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
여주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은 기업체 규모와 임금에서 프리미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 이전과 이후의 관련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
황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에 비하여 기업체 규모
에서 0.389 정도의 단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로그 시간당 임금 역시 0.045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이 고용의 질(비정규직 여부)
에는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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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업체 규모 임금 비정규직 여부
b se b se b se
Ⅰ. 수도권 소재 대학 여부 only 0.373*** (0.094) 0.043*** (0.008) -0.043 (0.044)
Ⅱ. + 대학 입학 이전 관련 변인 0.382*** (0.089) 0.045*** (0.008) -0.047 (0.044)
Ⅲ. + 대학 입학 이후 관련 변인 0.389*** (0.088) 0.045*** (0.008) -0.045 (0.045)
* p<.05, ** p<.01, *** p<.001
Ⅴ. 요약 및 결론
최근 청년 실업자 수는 46만 명으로, 2010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한파 이후 청
년층 실업률이 다시 8%대로 높아진 가운데(통계청, 2014) 노동시장에서의 지방대 졸업
생들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운 모습이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수많은 지방
대학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동시에 졸업 이후 극심한 취업난과 노동시장에서 겪
는 차별은 지방대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벌
은 노동시장에서 주요한 신호(signal)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기피
현상은 이들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이르게 되었다(정태화,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NURI사업 등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왔으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 지방대생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
는 상황이다.
전술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GOMS2011자료를 활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택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향점수매칭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노동시장 성과로서 기업체 
규모 및 임금, 고용의 질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고, 이어 수도권 대학 졸업자
와 비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자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들에 비하여 노동시장
에서 대체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체 규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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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이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생들에 비하여 더 큰 규모의 기업체에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
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이 비수도
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보다 큰 기업체에 진입하였으며,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
났다. 한편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출신대학 소재지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서울 소재 대졸자와 수도권 소재 대졸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기업체 규모 및 임금에서 프리미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는 대학 소재지가 첫 직장의 노동시장 성과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배경이나 대학 입학 이전 특성, 대학 위세 등 유사한 특성
을 지닌 사람이라도 여전히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할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진입에서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갖는 불리함은 
구조적인 차이로서 입직단계에서의 선별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인적자원 개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생들의 일차
적인 고민은 대학서열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대학 입학 이전에 유사한 특성을 지닐지라도 지
방대학이라는 출신이 이들에게 불리한 신호(signal)로서 작용하여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영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
는 자연스럽게 지방대학의 낮은 교육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실 
있는 교육과 인재육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힘쓰고 있는 지방대학의 노력은 한계에 부
딪힐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대학의 역량강화와 노동시장에서 지방대생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
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
과 차이가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출신대학 소재지
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적 대응의 모색과 함께 지방대 졸업생들을 우대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
을 경감하려는 노력들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서류전형에서의 학력 입력란 삭제와 같은 열린 채용 정책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지방대학의 낮은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시장 내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
여 지방대학 출신 청년들의 의욕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구직자의 능력을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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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채용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서열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를 높이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
향점수매칭방법은 대학 입학단계에서 선택편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
전히 관측되지 않는 변인에 따른 오차(bias)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
구의 대상의 대다수는 노동시장 입직 초기의 신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
에,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시각에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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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location of one’s affiliated university on 




Using a sample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11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location of former college on labor 
market outcomes.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was examin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former college from which one is graduated is located 
in Seoul or in capital areas.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minimize selection bias, and thereby analyzed students with similar 
attributes prior to the entrance of universities.
The results reveal that graduates from universities in Seoul, as well as those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exhibit better labor market performance in 
terms of wage level or size of the compani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it is highly likely for graduates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or in capital 
areas to get the windward of the labor market outcomes.
Key words: Location of University, Difference of Labor Market Outcome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